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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독서 세특 기재 자료

요약

독서 세특 기재 관련 자료입니다. 제시한 지문 내용을 정리하고, 이를 바탕으
로 ‘문학 창작’과 관련된 세특을 기재하면 됩니다. 글쓰기와 미래 문학에 대
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 작성 예시를 제시했습니다. 

세특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<제시한 내용 기반 작성 방향>에서는 메일에서 제
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특 작성 예시를 제시했지만, 내용 연결이 비교적 미
흡합니다. 원하는 작성 방향이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요청하면 
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. <작성 제안 방향>에서는 지문 내용과 진로 관련 
연결 방향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.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거
나 섞어서 세특을 제출하면 됩니다.

<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>

영상 매체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가능하며, 바람직한가?

<입장 1>

순기능: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
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효과가 크다.

-> 역사의 대중문화화: 역사의 재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.
역사를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이자 자원으로 소비하는 방식

<입장 2>

역기능: 대중문화를 통해 재연되는 역사는 제작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
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. 

-> 역사 대중화: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. 
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시,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법

<역사 대중화와 역사가의 중요성>

일반 대중도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, ‘역사하기’를 할 수 있다. (역사 대중화의 확산)



▶ 누구나 역사 해석과 서술을 할 수 있다고 전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. 
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며, 역사 영화 제작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질 것임.

[세특 작성 가이드라인]

<제시한 내용 기반 작성 방향>

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 ‘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
두 가지 시각’을 읽고 창작물의 바람직한 의미를 배웠으며, 미래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
을 표현함. 글쓰기는 ‘가능성을 만드는 에너지’이며 고통이 토대가 되어 글을 작성하는 것
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.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모하는 
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창작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. 이를 
통해 시대적 특성에 적합하고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이 미래의 문학이 나아가야 하는 바
람직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밝힘.

<작성 제안 방향>

역사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 ‘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
두 가지 시각’을 읽고, 창작물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함. 역사적 사료를 참고하
여 창작자의 해석을 가미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, 창작 과정에서 역사
적 고증을 확실하게 하여 잘못된 역사적 지식을 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. 언
어와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창작자는 이러한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, 반영하는 
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으며, 문예 창작 관련 진로와 연결하여 변화를 반영하는 
창작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.


